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
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경남 충무중 이선민 교사의 영어·역사 교과 융합수업

‘경복궁 영어안내도’ 만들며 
영어표현능력·역사지식 쑥!

이선민 경남 충무중 영어 교사는 지난 1학기에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역사 교과 융합수업’을 
진행했다. 충무중은 매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학생들이 두 곳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은 뒤 수학여행을 떠나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기획한 수업이다.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1·2차시에 체험 장소를 소개하는 영어 지문을 읽고, EBS 
동영상을 보면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이해한다. 3차시에는 경복궁을 소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을 안내하는 ‘영어 안내문’을 모둠별로 제작한다. 교사가 수업을 구성할 
때는 중2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역사 지식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배우지 않은 역사 
지식을 영어 수업에서 다룬다면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역사 교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물과 역사를 영어로 배운다”면서 “영어 표현능력과 
역사 지식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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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역사 융합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역사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영어 교사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을 담은 영어 지문을 구성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역사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기에 다
소 한계가 있기 때문. 역사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 지문에 틀린 사실은 없는지 점검하고,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역사 교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만약 사전에 교사가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해설사의 
안내를 듣고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역사 지식을 쌓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어 지문에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지문
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둠 중심의 수행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
이 갖고 있는 능력, 장점 등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은 친구와 소통하고 협력
하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이선민 경남 충무중 영어 교사


